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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한 조세재정개혁센터 논평

날 짜 2013. 2. 25. (총 2 쪽)

논 평

박근혜 정부는 조세재정 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
소요재원 마련 정책목표 넘어 조세정의 실현 차원 인식해야

공평과세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개혁 논의
마련해야

1. 오늘(25일),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였다.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

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조세 및 재정개혁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바란다.

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‘재원조달 방안’을 단순히 소요재원의 마련이라는 정

책목표를 넘어 우리 사회에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보다 차원 높은 정책목표로 인식하기

바란다.

2.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거 개발연대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선택과 집중

의 조세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과세․감면제도의 세제혜택은 재벌대기업

및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, 과세공평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. 따라서 경제민주화와

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개발연대 시대의 조세재정체계를 복지국가

시대의 조세재정체계로 개편해야 할 국민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. 그나마 제18대 대통령직

인수위원회는 ‘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’을 140번째의 국정과제로 제안하고 있

다.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집에서는 고

소득층에 대한 비과세·감면 축소, 고소득자영업자 및 대기업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,

지하경제의 양성화, 재량예산의 7% 일괄 축소, 경제개발예산의 구조조정 등을 제시하였다.

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시대적 소명으로 ‘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

을 담보하는 튼튼한 재정건전성’을 강조한 만큼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134조 5천억원의 재

원조달 방안을 잘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.

3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‘증세없는 복지확대’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

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. 더욱이 고소득층 및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방안에는 아예

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우려된다.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올해 내 조세개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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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

하겠다고 밝혔다. 구체적 방안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조세정의는 단지 선언에 불과

하다. 진정으로 공평과세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 및 재정개혁에 대한 실질적

논의가 이뤄져야 한다.

4.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

조하고 있다.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‘신뢰’이다.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

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.

끝.


